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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합판매 실효성 평가 돌입
9월1일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 전속계약 후 점진적 도입

9월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기업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시가 없어지면 주유소에 대한 정유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고

유가 시대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들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유기업들은 유통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 효과는 별

로 없고 혼합 판매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소비자정보과장은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에 따라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끝나면 혼합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보통 1-5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는 1992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기업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유소와 

주유소의 배타적 거래를 사실상 조장했고 실질적인 품질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관주 과장은 “9월부터는 정유기업에 대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

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혼합판매의 허용으로 주유소와 정유기업의 전속계약이 줄어들어 정유기업의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면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유소가 혼합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섞어 파는 주유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전속 기간이 끝나거나 현재 정유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유소는 혼합판

매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정유기업과 카드사가 제휴를 해 석유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주유소가 직접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혼합판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을 정도로 박리다매를 하고 있다”

며 “지금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혼합판매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또 “주유소가 카드사와 직접 제휴를 하면 주유소의 마케팅 비용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업 환경에 변화가 생긴 만큼 이제는 소비자가 아닌 주유소를 상대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

함해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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